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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현황 및 예방전략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

과장 김현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후 우리 정부는 대면활동을 제한하는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각 학교와 직장, 심지어 가족마저도 만나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코로나 19’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 ‘사

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일상의 고립 등은 ‘코로나 

블루1)’로 불리는 심각한 정신건강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1

분기에 실시한 조사에서 우울위험군은 18.5%로 코

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위험군 3.2%)보다 

15.3%나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과 고립감은 약물중

독 증가와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청년층 마

약류사범의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20대 마약류사범은 5,077명(31.4%), 30대 

마약류사범은 4,096명(25,4%)으로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60%에 이르고 있는데, 그간의 추이를 보면 

2018년까지 가장 많았던 40대 마약류사범의 수를 

2019년에는 30대가 앞지르고, 2021년에는 20대가 

앞서는 놀랍고 우려되는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점은 2012

년 38명이었던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수가 450명이라

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2020년)의 43.8%, 재작년

(2019년)의 88.3%나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과 비교

하면 1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60세 이상, 미상 40세~59세 20세~39세 19세 이하 합계

▧  연령별 마약류사범 현황(2012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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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현황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최근 동향은 연

령대가 급격히 낮아지고 빠르게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

이며, 향정사범이 마약사범이나 대마사범 대비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약류 문제는 나와는 무관한 ‘일부의 

사람의 잘못된 선택(일탈)에 의한 범죄행위’일 뿐일까요?

2019년과 2020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으로 

확인한 마약류를 처방 환자(사용자)는 2019년 대비 

5.9% 감소했지만 그들이 처방받은 양은 3.9% 증가

했고, 2020년 한 해 동안 복용한 의료용 마약류는 17

억5천1백만정으로 평균적으로 마약류 처방 환자(사

용자) 1인당 56정(개) 이상의 마약류를 소비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10대가 3천6백만정을 처방받았고, 20대가 

1억3천1백만정, 30대가 2억1천만정을 처방받아 복용

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자 중 30대 이

하는 전체 마약류 처방 환자(사용자)의 22%를 차지

하고 있었습니다.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2012 582 7,631 1,042 9,255

2013 685 7,902 1,177 9,764

2014 676 8,121 1,187 9,984

2015 1,153 9,624 1,139 11,916

2016 1,383 11,396 1,435 14,214

2017 1,475 10,921 1,727 14,123 

2018 1,467 9,613 1,533 12,613

2019 1,804 11,611 2,629 16,044 

2020 2,198 12,640  3,212 18,050 

2021 1,745 10,631 3,777 16,153 

▧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2012-2021)

(단위: 명)

구분 합계

2019
환자수 32,807,815 

처방량 1,682,246,346 

2020
환자수 31,172,754 

처방량 1,751,389,585 

▧  의료용 마약류 효능별·성분별 처방 현황(2019-2020)

(단위: 명, 개)

1)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대마 항정 마약

▧  마약류사범 – 19세 이하 현황(2012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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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의료용 마약류는 불법 마약류에 비해 범죄 관련

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사용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위해성을 제대로 이식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사용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효능을 맹신하

고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분별없이 사용하여 중

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마약류 문제를 ‘일부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일탈행위’로 단정 짓고 나와는 무관하다 할 수 있

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있

고, 이미 오래전부터 약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소셜

미디어 또는 일상에의 마약류는 ‘약빤 영상’, ‘약 빨고 

만든 영상’,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과 같은 언어

적 유희로 소비되고 있고, 범죄조직 영화, 연예인의 불

법 마약류 투약 사건 보도, 마약사범 검거 뉴스 보도 

등과 같이 마약류 문제는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저지

르는 불법 행위 정도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제대로 교

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마약 관련 국제

협약2)을 근간으로 ‘공급차단 및 수요억제’정책을 유

지하며 마약류 중독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와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 정책이자 

중독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마약류에 대

한 정보와 마약류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폐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개인 스스로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2) UN의 주요 마약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1988년 마약 및 향정신

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있음

3) 학교보건법 제9조에서 ‘약물 남용의 예방교육을 하도록 법룰 개정(1998.12) 이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요용‧남용의 예방교육을 하도

록 법률 개정(2020.06)

구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환자수(명)  처방량(개) 환자수(명)  처방량(개)

합계 18,502,227 1,682,246,346 17,475,493 1,751,389,585 

10대 이하 665,758 36,078,281 555,777 35,954,027 

20대 1,418,209 115,670,250 1,434,989 131,303,732 

30대 2,412,693 202,648,834 2,282,872 210,333,604 

40대 3,651,703 268,325,665 3,361,689 281,166,342 

50대 3,913,971 310,747,715 3,675,140 315,149,993 

60대 3,156,197 300,638,655 3,187,190 322,476,185 

70대 1,925,537 260,315,173 1,879,425 264,580,722 

80대 875,264 154,861,139 881,943 163,295,401 

90대 이상 113,084 20,627,599 119,202 22,932,859 

기타 369,811 12,333,035 97,266 4,196,720 

▧  연령대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2019-2020) (단위: 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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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에서 한 해 동안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은 전체 청소년의 5%~7% 정도로 매우 적은 수

의 청소년에게만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

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예

방교육 예산으로는 폭넓고 충분한 교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고심하며 협업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약류

에 대한 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

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보건법3)은 2021년부터 마약

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도록 법이 개

정되었습니다. 이에 마퇴본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

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교육자료 개발을 착수하여 ‘22년부터

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

육을 통해 학생들이 마약류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으로 마퇴본부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

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돕

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UNODC에서 발표한 2022년 ‘마약 퇴치의 날’ 캠페

인 주제는 “Addressing drug challenges in health 

and humanitarian crises(약물로 인한 보건 및 인

도주의적 위기 대응)” 이고 그 실천 방법으로는 작년

과 비슷한 Know the facts(사실 인식), “Only share 

information from verified sources(검증된 출처의 

정보만 공유)”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학교 보건교사에 대한 마약류 중독 예

방교육 연수 과정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등 학교 교육

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제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이를 수행할 전문강사 양

성,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강사의 역량 강화, 학교

전담경찰관(SPO), 군인, 대학생 등 청소년과 관련된 

직군과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일부는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이

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하여 교육생의 수강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영상 개발을 통해 강사의 보조교재 

활용을 높이고, 개인 수강 또한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퇴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진행 속도가 다소 더

디게 느껴지더라도 그 방향이 앞을 향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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